
최근 급등한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

및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제

주도민의 세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

이다. 특히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이

10.7% 오르며 서울(12.4%)과 광주

(11.0%)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

높아 도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.

3일 국회예산처가 이현재(자유한

국당)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

2019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

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보고서에 따

르면 올해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

률은 전국에서 세번째 높은 7.8%이

며 이에 따른 재산세 추정치는 1664

억원에 이를 전망이다. 세부적으로

주택 313억원, 토지 1116억원, 건축

물 236억원 등이다.

토지 공시가격은 올해도 강세를 유

지했다.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

이 9.7%, 개별토지는 10.7%로 전국

평균(9.4%, 8.0%)을 각각 앞질렀다.

이처럼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

른 세부담은 실제 토지를 이용한 소득

이 적은 농가 등의 부담으로 전이되고

있다. 특히 노령인구나 저소득층이 소

유한 토지 등에서의 공시가격 오름세

로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 수령 등의

사회적 수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되

레 세부담만 키우면서 행정 차원에서

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.

전국 단위의 올해 부동산 보유세 추

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 보

다 2조556억원(15.3%) 증가할 것으

로 추산된다.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여름 휴

가철을 맞아 도내 곳곳 관광명소에

서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를 운영하

고,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

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.

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제주관광

관련 SNS(사회관계망서비스)를 구

독 또는 팔로우 한 관광객이 찾아가

는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면 제주삼

다수와 유기농 더치커피 등 기념품

을 받을 수 있다.

또 도내 먹거리, 즐길 거리, 이색

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

여행 종합쇼핑몰 탐나오 와 제주시

티투어버스 등 관광 콘텐츠에 대해

서도 홍보한다. 이상민기자

정부가 시내 출국장 면세점의 내국인

구매한도를 13년만에 상향한다. 반면

면세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. 면

세업계는 구매한도 상향을 환영하면서

도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데 가장 큰

효과가 있는 면세한도가 오르지 않아

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.

정부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우리

나라 국민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

환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출국

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

서 5000달러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.

올해부터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 뿐

만 아니라 입국할 때에도 인천국제공

항 입국장 면세점(구매한도 600달러)

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사실상 총

구매한도는 5600달러로 늘어난다.

시내 출국장 면세점의 내국인 구매

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13년만의 일이

다. 1979년 500달러를 시작으로 1985

년 1000달러, 1995년 2000달러, 2006

년 30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.

정부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

제주지역 면세점은 모두 4곳이다. 제

주시 연동에 들어선 신라 롯데 시내

면세점과 제주신화월드에 입점한 제

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, 제주공항 출

국장에 있는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

의 구매 한도가 상향된다.

이번 조치는 시내 출국장 면세점을

대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국제

컨벤션센터와 제주공항에 각각 입점한

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

센터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는 1회

600달러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. 지

정면세점은 시내 출국장 면세점과 달

리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

하는 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.

시내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

늘어났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

됐다. 면세점에서 5600달러 어치 물

건을 산 내국인 입국할 때 600달러

를 뺀 나머지 5000달러 구입액에 대

해선 관세를 내야 한다.

도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 한

도는 늘었지만 내국인 해외여행객이

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이기

때문에 실질적인 국내 소비 전환 효

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

로 보인다 고 전했다.

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(정

부의 이번 조치가)다소 아쉽긴 하지

만 구매한도 확대가 계기가 돼 면세

한도 상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

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고 전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매종글래드 제주가 담백한 한국식

중식 메뉴를 선보이는 중식당 청 을

개점했다.

중식당 청은 담백한 한국식 중식을

모토로 2004년 삼청동에서 오픈한 뒤

중화요리 고급 브랜드로 안착했다. 매

종글래드 제주의 중식당 청은 제주의

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를 내놓고 있다.

통으로 쩌낸 우럭과 중식당 청의 특

재 간장 소스가 어우러진 광동식 제주

통우럭찜을 비롯해 ▷한치를 튀겨 중

식 소스로 맛을 낸 중화 한치 튀김 ▷

향취 고추를 바삭하게 튀겨 매운 맛을

잡고 바삭한 식감을 살린 황비홍 깐풍

기 ▷표고버섯 속에 다진 새우를 넣어

식감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삼선 동고

버섯찜 등이 중식당 청에서만 맛볼 수

있는 메뉴이다. 또 어린이 코스, 캐주

얼 코스 메뉴, 복고풍 건강 코스, 비즈

니스 특선 코스 등의 요리도 선보인다.

중식당 청은 오픈을 기념해 오는 8

월31일까지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

다. 2만원 이상 이용 시 10%할인(최

대 5000원), 생맥주 또는 음료 1잔 2

인 제공, 5만원 이상 이용 시 20% 할

인(최대 1만원), 식사 2인 이상 이용

시 탕수육 또는 깐풍기(스몰 사이

즈) 제공, 5만원 이상 이용 시 30%

할인(최대 3만원) 등의 혜택이 있다.

문의 710-8237~8.

2019년 7월 4일 목요일6 경 제

3일
코스피지수 2096.02

-26.00
▼ 코스닥지수 693.04

-3.21
▼ 유가(WTI, 달러) 56.25

-2.84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91.59 1150.61 1EUR 1347.11 1294.55

100 1106.24 1068.20 1CNY 178.33 161.35

시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13년만에 상향

매종글래드 제주가 한국식 중식을 선보이는 중식당 청 을 개점했다. 사진=매종글래드 제주 제공

관광협회 여름 휴가철 맞아

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운영

지난 주 투자자들이 최우선 관심

사항이였던 G20에서의 미국과 중

국의 정상 간의 만남은 결국 시장

이 예상하는 수준인 미국과 중국

간의 무역분쟁 휴전으로 결정됐다.

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총 과세

부과 대상 금액을 1조182억 달러,

연간 수입금액의 40%를 부과한다

고 그동안 주장했지만 실제로 부

과된 품목은 철강, 알루미늄, 중국

산 일부 수입품목 등을 비롯해

2675억 달러로 관세부과 대상의

22% 정도에서 그쳤으며 이번에

멕시코산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

한 관세부과도 유예했다.

단기적으로 미국증시를 본다면

무역분쟁의 이슈로 인해 낙폭이

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반등

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며 특히

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

세가 유예된 IT나 내구소비재 의

류품목이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

분석이 나오고 있다.

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글로벌

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으며

이번 휴전은 미국은 중국산 수입

품에 추가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

과하지 않기로 하는 정도이지 종

전 관세 철회를 하거나 구체적인

합의가 성사된 것은 아니기에 향

후 무역협상에 대한 뉴스플로우에

따른 증시 변동은 지속될 것으로

예상된다. 특히 무역협상 지속 결

정 이후부터 한국을 비롯한 신흥

국 증시에서는 차익실현 매물도

다소 출현되고 있어 단기적으로

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

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.

이번 미 중 무역협상 결과는 대화

에는 복귀했지만 타결까지는 난항이

예상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

하다.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

점에서 최근 국내 수출은 상반기 대

비 감소폭이 축소되며 마이너스 성

장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. 이

는 한국기업들의 이익 개선 기대를

제한한다는 점에서 한국증시에 부정

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

동안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

대감이 확산됐으나 어제 연방준비위

원들은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

에 가까운 발언을 해 시장에 실망으

로 인한 매물, 외국인 자금 이탈이

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종합해 본다면 이번 미 중 간의

정상회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

준에서 결정이 됐다. 최악의 시나리

오였던 협상 완전 결렬과 쌍방 간

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비 경제적

보복은 없었고 그렇다고 최근에 다

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무

역분쟁으로 인해 흔들렸던 투자심

리를 회복시킬 정도로 깜작 발표가

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무역 협상

이후에는 오히려 단기 상승에 따른

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다. 거기에 시

장의 기대가 높았던 미국 정책금리

인하가 아닌 동결에 대한 실망감은

증시에서 자금 이탈을 보이는 원인

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에 미 중 협상과 관련된 3가지

시나리오를 설명 드린 적이 있다.

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

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었으며 그

에 맞춘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

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. 협상이

재게되었기에 시장이 충격을 받거

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증시

를 상승으로 전환시킬만한 동력이

발생한 상황도 아니다. 그렇다면

현재 12개월 선행 PBR 0.8배 수

준인 2000pt를 저점으로 해 2200

pt정도까지 등락을 보이는 박스권

장세가 예상이 되며 3분기에는 현

재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수출 둔

화에 따른 기업이익 개선 기대가

악화되는지 아니면 회복 되는지 지

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저가

가치주 그리고 대형주 보다는 중

소형주 위주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

것으로 예상된다.

현 정 우

유안타증권

금융센터

제주본부점

주간 재테크 핫 이슈


